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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쇄빙선 건조 및 
미사일 방어망 강화 
포함한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          
Ÿ 미국 알래스카 주에 지상 요격기 추가 

배치로 북극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전망 

  

§ ’17년 9월 18일 미 상원이 통과시킨 ‘2018 국방수권법안’에 최대 6척의 쇄빙선 

건조 및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약 7천억 달러 (약 790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 중 85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는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지상 요격기 44대를 배치하는 계획에 추가적으로 

28대를 배치하도록 함. 이 중 20대는 알래스카 주 포트그릴리 기지에 배치될 예정

§ 또한, 해안 경비대가 최대 6개의 쇄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개당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쇄빙선 자금 마련 기대. 현재 미군은 2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척은 노후화로 인해 운영 불가함   
                              자료 4 : Alaska Dispatch News (‘17.09.19.)

신(新)북방정책에 따른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본격화  

Ÿ 북방경제협력의 현실화로 인프라, 

에너지, 교통·물류, ICT, 조선업, 수산 

등 한-러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화될 

전망 

Ÿ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출범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  

기업 사업 내용

삼성중공업 러시아 국영 극동 즈베즈다 조선소 설립 MOU

현대삼호중공업
러시아 국영 극동 즈베즈다와 합작회사 설립 

선박 건조 제반 서비스 교류

포스코대우 극동투자수출지원청과 자원 개발·식량·산림·수산업 발굴 위한 MOU
현대종합상사 40MW급 태양관 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추진 (LOI)

KT 러시아 극동투자청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 MOU

§ 지난 ’17년 9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이후 KT,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포스코대우, 현대종합상사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달아 극동 러시아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양상

§ 국내 조선업계도 위기 탈출을 위한 움직임으로 최근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국영 극동조선소(FESRC) 산하 즈베즈다 조선소 설립을 위한 MOU를 맺고 북극 

셔틀 유조선 건조 기술 지원 계약 체결. 현대삼호중공업은 ‘17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즈베즈다-현대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설계와 구매·인력·교육 등 제반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담긴 기술지원협약 체결

§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러시아로부터 쇄빙LNG선 15척을 모두 48억달러 

(약 5조 4천억 원)에 수주하여 최근 그 중 하나인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쇄빙LNG선을 건조한 바 있음

§ 한편, 현대상선도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부산항–러시아 북동부 

캄차카반도–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거치는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0년 시험운항에 나서는 방안 검토 중

 표 1. 신북방정책에 따른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국내 기업 (참고: 자료1)

     자료 1 : 매일경제증권 (‘17.09.21.)   
 자료 2: Business Post (‘17.09.21.)    

 자료 3: Newsis (’17.09.19.)

 

 

http://vip.mk.co.kr/news/view/21/20/1536703.html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59486#cb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9_0000099225
https://www.arcticnow.com/politics-policy/2017/09/19/defense-bill-passes-us-senate-with-provisions-for-icebreakers-alaska-missile-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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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쇄빙선 설룡호, 
8일만에 북서항로 개척  
 
Ÿ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서항로

의 빙하가 얇고 넓게 변형되면서 북서

항로를 통한 국제 상업용 항행이 곧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전망

Ÿ 중국이 극지 주도권 확보를 위한 북극

항로 개척 및 극지관련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중국과 함께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국이 

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향후 조치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됨

그림 1. 중국 설룡호의 북서항로 횡단 루트 (자료: University of Brement-Polar View)

§ ‘17년 8월 30일 그린란드를 출발한 중국 쇄빙연구선 설룡호는 불과 8일 만인 
9월 6일에 보퍼트해를 도착하여 총 2293해리(4,247km)의 캐나다 북극 지역 

북서항로를 최단 시간 내 횡단함으로써 새로운 북서항로 개척에 성공

§ 앞서, 핀란드 쇄빙선 MSV 노르디카가 ’17년 7월 5일 캐나다 밴쿠버를 출발, 
7월 29일 그린란드 누크에 도착해 24일 만에 북서항로를 횡단하여 세계 

최단 기록을 세운 바 있으나, 이번 중국의 탐사로 이를 3분의 1로 단축시킴

§ 앞서, 중국 셜룡호는 ’17년 7월 20일 중국 제8차 북극 과학탐사대 대원 

96명이 탑승한 가운데 북극 과학탐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하이 
중국극지 고찰국내기지부두에서 출항하여 베링해, 추크치해, 북극 북서항로와 

고위도 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한편, 캐나다는 이번 탐사가 과학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캐나다 

북극 전문가인 로버트 휴버트(Rob Huebert)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설룡호의 

항행을 두고서 중국이 북극해를 가로질러 북미 및 유럽으로 통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교역로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대량의 운송량 증가를 예상한 

중국이 서양 해운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분석

§ 상당한 환경 문제와 지역의 영토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극 노선을 

통해 대규모 선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추후 북서항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

        자료 5 : The Washington Post (‘17.09.13.)      
    자료 6 : 글로벌이코노믹 (’17.09.16.)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7/09/13/china-sent-a-ship-to-the-arctic-for-science-then-state-media-announced-a-new-trade-route/?utm_term=.d08819d71263
http://www.egreennews.com/view.php?ud=201709151820565213d6eb469fd3_1

